
일본 화학산업체 안전사고 대형화
추세

일본 소방청은 9 1년 화학공장 등 특별

방재구역에서 5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,

건수로는 9 0년보다 7건이 감소했으나,

사망자수는 4명( 9 0년 3명), 부상자 3 4명

( 1 9명), 손실액 2 4억9 4 5 9만엔( 7억6 0 1 5만

엔) 등 대폭 악화된 것으로 밝혔다.

사고발생 지구는 京都·橫兵임해( 1 1

건), 京都·知葉임해중부 및 北九州(각

6건), 堺泉北임해( 4건) 지역인 것으로

나타났다.

업종별로는 화학산업이 2 8건으로 전체

의 5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철강업 9

건, 석유·석탄제품 제조업 8건, 창고업

5건 등으로 나타났다. 석유정제업은 8

건중 누설사고가 4건이고, 석유화학에

서는 기초제품 제조업 7건중 화재사고

가 5건이었고, 플래스틱 제조업도 4건

중 3건이 화재사고였다.

시설별로는 위험물 시설 관련 사고가

2 4건 4 2 . 8 %로 가장 많았고, 고압가스와

위험물 시설 6건 1 0 . 7 %였으며, 고압가

스 시설관련 사고는 3건이었다.

시간대 별로는 오후 2시경에 사고가 가

장 많이 발생했다. 월별로는 1월이 9건( 1 6 . 1 % )으로 가장 많았고, 3·7·1 0월 순이었으며, 사고요인별

로는 인적요인이 4 2건으로 7 5 %를 차지했다.

사고에 의한 손실액은 폭발 1 5억5 6 1만엔(60.4%), 화재 5억1 7 5 5만엔(20.7%), 누설 4억5 7 4 3만엔

( 1 8 . 3 % )이었다.

사고발생후 소방기관 통고 소요시간은 1 0분 미만이 2 2건( 3 9 . 3 % )이었으나, 60분 이상도 5건인 것으로

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8 / 1 5 >

4 0

3 0

2 0

1 0

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

건수

3 2

1 1

9

4 5 3 7 6 7 3

2 7
2 2

1 9 1 9 2 0

1 5
2 1

1 7

5 6 6 7 8 8 1 0

3 4
2 9

4 1
화재

누설

폭발
기타

2 9

1 7

2 7 2 6

3 0

2 0

1 0

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

억엔

9 . 5 5 1 4

1 5 . 5 7 9 1

3 . 0 6 1 9
6 . 1 4 1 7 8 . 9 5 6 2

1 4 . 9 6 0 6

7 . 6 0 1 5

2 4 . 9 4 5 9

<그림> 일본의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손실액추이( 1 9 8 4 ~ 9 1 )


